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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조선 역대 왕의 가계에 등장하는 인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사회 네트

워크와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가 비록 척도 없는 네트워

크이지만 네트워크의 지름이 다른 사회 네트워크에 비해 비교적 큰데, 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는 한 왕에

서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K-코어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복잡한 네트워크

를 단순화시킬 경우,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숨겨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왕조 가계 

네트워크에서는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비교적 네트워크의 지름이 크고 길게 이어지는 네트워크에

는 k-코어 알고리즘이 적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계 인물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있는 소단위 네트워크 즉, 황후, 후궁, 공주나 옹주, 대군이나 군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순

화시키고 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잡한 네트워크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 가능한 소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도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하여 유

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의 정보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얻을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 중심어 :∣조선왕조 네트워크∣가계 인물 네트워크∣멱함수 분포∣사회 네트워크∣

Abstract

Family member network of kings in Chosun dynasty shows scale free network properties as 

if most social networks do. One of distinct topological properties of the network is relatively 

high diameter that reflects dataset composed of the one generation continuously falling to next 

one. When k-core algorithm as a useful tool for obtaining a core network from the complex 

family member network was employed, it is possible to obtain hidden and valuable information 

from a complex network. Unfortunately, it is found that k-core algorithm is not useful tool for 

applying narrow and deep structural network. The family member network is composed of 

kings, queens, princes, and princesses. It is possible to separate sub-family members and to 

construct sub-family member networks such as queen-centered, prince-centered, and 

princess-centered networks. Sub-family member networks provide an useful and hidden 

information.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 that is analyzed by network-based approaches 

for the family member of the kings in the Chosun dynasty.  

■ keyword :∣Chosun Dynasty Network∣King Family Network∣Power Law Distribution∣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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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후반 복잡계 과학이 태동한 이래[1], 컴퓨터과

학, 생명과학, 경제학, 물리학, 및 화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2][3]. 21세기 복잡계 과학

의 급속한 발전을 이끈 복잡계 과학 중 한 분야는 네트

워크 과학이다[4]. 

네트워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점)와 그들 사이

의 상호관계를 링크(연결선)로 연결함으로써 복잡계에

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5].  복

잡계 네트워크의 이해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과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6], 최근 바라바시 등의 인터

넷[7]과 생명체[8]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의 연구로 이어져왔다.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9], 

영화배우 네트워크[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특징은 척도 없는 네트워

크이다[11]. 그러나 정보의 전파나 이라크 파병 반대 서

명과 같은 정보 유포의 네트워크[12]나 세포내 대사과

정에 관여하는 단백질 네트워크[13]는 구조적으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이면서 동시에 좁고 길게 이어지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최근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에 관한 네트워크가 

발표되었는데[14], 역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또는 물리학이나 

컴퓨터 과학의 기법을 도입하여 역사를 이해하려는 복

잡계관점에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역사적

인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

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역

사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결과로부터 숨겨진 정보를 도

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사실을 네트

워크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미약한 가운데, 역사

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14]. 우리나라는 삼국 이외

에도 고려, 조선 등의 잘 기록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관련 네트워크는 본인이 분석한 삼국시

대 실록 네트워크뿐이다[14]. 특히, 가계 인물 네트워크

에 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

계인물네트워크는 조선을 국가에 대한 역사보다는 왕

족 중심의 역사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에 등장하는 왕 및 그들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사적인 관점

에서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조선왕조 가족관

계를 기반으로 조선역사를 보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익

숙한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

탕으로 조선왕조의 가족관계가 조선역사의 흐름에 미

친 영향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론적 관

점에서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선왕조 가계를 구성하는 인물은 왕을 바탕으로 왕

후와 그 자손인 대군과 공주, 후궁과 그 자손인 군과 옹

주, 그리고 대군, 공주, 군, 및 옹주의 배우자 및 그들의 

자손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왕은 태조부터 순종에 이

르기까지 27명과 5명의 추존 왕이 포함되었다. 왕후는 

추존 왕후 6명과 폐비 5명을 포함 44명, 후궁은 총 91명

이었다 공주는 30명, 옹주는 68명, 대군은 25명, 군은 62

명이었으며, 이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총 755명이었다. 

인명 데이터는 왕의 여자[15], 조선공주실록[16], 조

선왕비열전[17],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18]으

로부터 얻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은 정보는 

표현을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는 조선왕조 가계 인물에 등장하는 왕, 왕후, 

후궁, 공주, 옹주, 대군, 군과 2세대의 자녀들을 포함한 

총 3대의 가계 인물들을 노드로 하고 이들 간의 가족관

계를 서로 연결(링크)하여 구축하였다. 네트워크는 왕

을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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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왕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배우자인 여인들에게 

연결하여 단순화 하였다.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는 추

존왕후인 신의왕후한씨와 연결하고 그 자녀인 정종이

나 태종은 신의왕후한씨와 직접 연결했다. 비록 이들은 

이성계의 자녀이지만 이성계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

다. 따라서 신덕왕후의 자손인 방번과 방석은 정종과 

태종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네트워크의 복잡

성을 피할 수 있으며 모계 중심의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계 중심 네트워크

를 구축하면 대군과 군, 공주와 옹주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모계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조선 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싸이토스케이프

(cytoscap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19].

3. K-코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의 단순화
그래프 이론에서, 어떤 그래프를 단순화한 k-코어 그

래프는 적어도 k-코어값보다 많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노드로 구성된 단순화 그래프로 정의한다[20]. 해당 k-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k-코어값을 순차

적으로 적용하면서 k-코어값보다 적은 링크를 가진 노

드를 제거하여 남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 이 네트워크는 파이엑 (Pajek)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21] 싸이토스케이프(cytoscape) 프로그램으로 

시각화 하였다. 

K-코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축한 소규모 네트워

크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왕후 중심, 후궁 중심, 공주 

중심, 옹주 중심, 대군 중심, 군 중심 가계 인물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경우 전체 가계 인물 네트

워크에서는 등장하지만, 요절하였거나 결혼하지 않는 

인물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결

혼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인물과 연결되는 대상이 없어 

노드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은 네트워크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대군의 수는 25명인데, 대군 중심 가계 인물 

네트워크 [그림 5A]에 등장하는 대군 수는 20명이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거나 요절한 인물인 인성대군, 순

회세자, 영창대군, 인평대군, 용성대군이 제외되었기 때

문이다. 

Ⅲ. 연구결과

그림 1.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A)와 연결수에 따른 
노드의 누적 분포 함수(B)

조선왕조 왕의 가계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를 구

축하였는데, 포함된 가계 계열은 왕을 비롯하여 왕후, 

후궁, 이들의 자손인 공주, 대군, 옹주 및 군과 이들의 

자손이다. 구축한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 등장

하는 인물은 총 1,107(노드)명이며 이들을 연결하는 링

크 수는 2,408이다[표 1][그림 1]. 전체 네트워크는 조선 

왕 27명 이외에도 5명의 추존 왕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왕과 다음 왕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이다[그림 1A]. 네트워크는 링크 수에 따른 노드의 분

포가 전형적인 멱함수 분포를 나타냈으며, 전형적인 사

회 네트워크의 구조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B]. 네트워크의 지름이 28로 일반적인 사회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큰데, 이는 왕을 중심으로 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계 인물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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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표 1]. 이는 정보 유포

의 네트워크나 일련의 대사 경로 네트워크와 구조적으

로 유사하다[12][13].

뭉침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노드들이 서로 뭉쳐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

며,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의 위치

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의 

뭉침계수는 0.04로 매우 느슨한 구조를 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중심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의 중심성값과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왕조 네트워크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데 반해 사회 네

트워크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토지 네트워크는 뭉쳐

지는 네트워크의 구조(뭉침계수 값: 0.237)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토지 인물 네트워크의 노드 간 중심성값은 

0.0103, 접근 중심성값은 0.2465, 응집 중심성값은 8,849

였다[22].  

표 1.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의 구조 인자

구조 인자 값
노드 수 1,107
링크 수 2,408
연결계수 2.175

네트워크 지름 28
뭉침계수 0.04

노드 간 중심성 0.0099
접근 중심성 0.0859
응집 중심성 15,888

중심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며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빠르게 

전파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자인 접근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은 뭉쳐진 네트워크에 비해 비교

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조 

인물 네트워크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네

트워크이기에 정보의 전파 정도가 늦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노드 간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비

교적 낮고 응집 중심성(stress centrality)은 높은 편인

데, 이들은 중요한 노드가 네트워크상 중심에 위치하느

냐를 표시하는 척도로 네트워크 중심보다는 네트워크 

전체에 중요한 노드(예를 들어, 왕)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조적 인자들

이 이러한 왕조 인물 네트워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표 1].

그림 2. K-코어값을 각각 2(A), 3(B), 4(C), 및 12(D)을 
적용하였을 때,  구축된 조선왕조 가계 인물 단순화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는 복잡하여 네트워크로부터 유용한 

정보나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

다. 따라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 k-코어 알고리즘이다[20]. 

[그림 1]의 전체 네트워크에  각각 2, 3, 4, 12의 코어

값을 적용하였을 때 단순화된 네트워크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K-2값을 적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노드는 

사라지고 32명의 왕 중에서 24명만 남는 매우 단순화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그림 2A]. 제거된 왕은 단종과 

경종을 포함한 8명으로 비교적 자녀가 없거나 적은 인

물들이지 역사적인 비중과는 무관하다.  전체 네트워크

의 노드 수 1,107개 중에서 75%인 834개가 사라지고 

273개의 노드만이 남은 결과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네트워크가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비교

적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1,107개 노드 

중에서 75%인 834개의 노드가 k-2값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K-3값을 적용하였을 때, 왕 중에는 선조와 

추존 왕인 원종과 장조만이 남는 단순하고 조각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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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그림 2B]. 또한 k-12 값을 적용

하였을 때, 오직 무산군과 그 부인만이 남는  2개의 노

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다[그림 2D]. K-12 

값을 적용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만, 네트워크

상에서나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무산군이 차지하

는 비중은 전혀 높지가 않다. 이미 k-4를 적용하였을 

때[그림 2C] 남은 36 노드는 단순하게 각각 2개의 노드

가 상호 연결되어 16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노드 사이에는 가중치가 없이 동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k-코어값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k-코어 알고리즘은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

크와 같은 좁고 길며 느슨한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K-코어 값을 적용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의 특성을 분류하여 세

분화하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조선 왕조 가계 인

물 네트워크는 크게 왕을 중심으로 왕후, 후궁, 대군, 

군, 공주, 옹주 및 그들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 각 노드들

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을 바탕

으로, 왕후[그림 3A], 후궁[그림 3B], 공주[그림 4A], 옹

주[그림 4B], 대군[그림 5A], 군[그림 5B] 중심 가계 인

물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였다.

조선왕조 왕후 중심 가계 네트워크[그림 3A]를 살펴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태조를 

시작으로 명종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추

존 왕인 원종에서부터 경종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마

지막으로 한 명, 두 명 또는 세 명의 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몇 소규모 그룹 등이다. 왕후로부터 태어난 정

통성을 가진 자손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네트워크는 명

종으로 끝나게 된다. 이때는 왕 중심으로 비교적 왕권

이 강화된 시대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네트워

크가 [그림 3A]에서 보듯이 태조에서 명종까지 이어지

고 있다. 선조와 광해군은 후궁의 자손이기에 첫 번째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인

조반정을 계기로 또 다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추존 왕인 원종에서 경종까지 이어지는 네

트워크이다. 역사적으로 반정을 계기로 왕권이 약화되

고 신권이 강화되었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 그룹에 비

해 정통성이 약화되면서 왕권 중심이 아닌 신권 중심으

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며 이 역사적 사실이 네트워크에

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영조와 추존 왕 장조, 그

리고 정조로 이어지지만, 그 이후 명성왕후의 자식인 

순종을 제외하면 왕후의 자손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경

우가 없기에 네트워크가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

되었다[그림 3A].

그림 3. 조선왕조 왕후(A) 및 후궁(B) 중심 가계 인물 네트
워크

후궁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은 경우는 추존 왕의 아들

인 왕을 제외하면, 선조와 그의 아들인 광해군, 숙종의 

아들인 영조, 정조의 아들 순조 등이다. 따라서 후궁 중

심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서 부자(父子)관계인 왕이 함

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3B]. 후궁의 자손들은 상호 계

승이란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궁 중심 가

계 인물 네트워크는 왕 중심의 몇몇 노드들이 뭉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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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궁 중심 가계 인물 네

트워크는 왕위의 계승에 관한 정보보다는 어떤 왕이 얼

마나 많은 후궁을 거느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

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정종의 경우 9명의 후궁으로부터 

25명의 자식을 두었고, 태종은 10명의 후궁에서 21명의 

자식을, 성종은 9명의 후궁으로부터 25명의 자식을, 선

조는 6명의 후궁으로부터 23명의 자식을 두었다[그림 

3B].   

그림 4. 조선왕조 공주(A) 및 옹주(B) 중심 가계 인물 네트
워크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공주 및 옹주의 네트워크 [그림 

4]도 후궁 중심 네트워크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인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분리된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 네트워크 역시 어떤 왕이 얼마나 많

은 공주나 옹주를 두었느냐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정보

를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5. 조선왕조 대군(A) 및 군(B) 중심 가계 인물 네트워크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있는 대군 및 군의 네트워크

[그림 5] 역시 후궁 중심 또는 공주 및 옹주 중심 네트

워크의 구조와 유사한 네트워크로 서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분리된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 비록 대군(예, 진성대군, 후일 중

종)이나 군(예, 광해군)이지만, 이들이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왕후 중심 가계 네트워크로 이동하였기에 여기

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왕후의 자손이지만 왕위를 잇지 못한 자손, 왕위를 

잇지 못한 후궁의 대부분 자손들은 조선 왕들의 계보를 

잇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멀

어져 존재하고 있다. 특히, 왕위 계승의 지근거리에 있

으면서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대군 중심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 나타는 양녕대군, 월산대군, 소현세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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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만의 기록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들의 

후손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인 기

록에서 멀리 있어야 함을 네트워크는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철종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 군 중심 인물 네트워크[그림 5B]에서 하나의 

노드로만 존재하였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 이

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들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본 저자의 앞선 연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왕조

실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용한 정보를 도출한 바 있

다[14]. 이 연구는 그 동안 역사는 역사학자에 의한 역

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 이외에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도출한 정보 관점에서 새로운 견

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

닌 조선 왕과 그 가족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출한 정보로부터 역사적인 사실 관계 분석 

및 이들 가계로부터 얻은 독자적인 정보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는 삼국왕조실록 네트

워크를 포함한 다른 사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4][그림 1B].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

는데, 가계 인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지름이 28로써 

다른 사회 네트워크에 비해 크며, 비슷한 형태의 삼국

왕조 네트워크의 지름인 20보다도 훨씬 크다. 이는 왕

조 네트워크일지라도 가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본 네트

워크는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왕위의 흐름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좁고 긴 네트워크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12].    

조선의 국본 (國本)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를 의미

하는데, 왕후의 적장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본

을 두고 정쟁이 무수히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23]. 조선

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서 보여준 가장 핵심적인 정

보중 하나는 왕위 계승에 따른 잡음이 적을수록 왕권이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A].  조선 왕후 중심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서, 태종에서 명종까지 이어지는 네트

워크를 보면 비교적 적장자 중심으로 왕권이 계승되었

고 이때가 비교적 왕권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후궁 소생으로 왕위에 오른 선조, 광해군에서부터 적

장자 중심이 무너지면서 왕위가 승계된 관계로 네트워

크가 단절된다. 인조반정 이후 적장자 중심 네트워크가 

이어지나 정조 말기부터 다시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형

태를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단절은 왕위 계승의 문제

였고 이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신권

주의가 강화되는 빌미가 되고 있음은 네트워크에서 얻

은 정보와 역사적인 사실이 일치하고 있다.

복잡한 네트워크에 k-코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비

교적 덜 중요한 노드와 링크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단

순하지만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20]. 이

를 위해 k-3값을 적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링크는 파괴

되고 36 노드와 이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18 링크만이 

남았다[그림 2C]. 따라서 좁고 길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 복잡한 네트워크는 k-코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대사 경로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3]. 따라서 

좁고 길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를 단순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군이나 군 중심의 가계 인물 네트워크에서 왕

위를 이은 인물과 왕위를 잇지 못한 인물간의 네트워크

가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그림 3] 및 

[그림 5], 대군이나 군의 족보를 통해 그 자손들의 정보

를 첨가한다면 이 또한 좁고 길게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네트워크가 한 종친

의 족보로서 역할은 하지만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역할

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 왕의 가계 인물을 중심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인물 네트워크에

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 네트워

크를 통해서도 조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일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왕의 가계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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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여주는 정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실

록 전체에 나오는 방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한 네트워크를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이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제한된 인물 또

는 사건 중심의 부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정보

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규모 가계 인물 네트워크를 만

들고 그 안에서 역사적인 정보와 의미를 도출했다는 점

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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